
정유, 에너지 절감에 “동참”
SK, 정기보수일정 조정 … S-Oil도 관련시스템 도입

2013년 여름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유기업들이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

섰다.

정유·화학은 철강, 반도체와 함께 3대 에너지소비 산업으로 꼽힌다.

SK이노베이션(대표 구자영)은 울산 정유공장의 일부 고도화설비와 탈황공정설비의 정기보수 일정을 전력

피크 시기인 7-8월로 조정했다.

전력 소모가 많은 고도화설비 등이 정기보수 기간 가동을 멈추면 전체 전력 소비량의 10-15% 정도가 절감

될 것으로 SK이노베이션은 예상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통상 여름철 휴가기간 휘발유·경유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손해가

적지 않지만 절전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전력 절감장치 도입, 전력 과다소비 설비 교체, 최대수요 전력 감시제어 장치 설치 등을 통해 일선

사업장의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S-Oil은 최근 에너지 사용 총량과 비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에 들어갔다.

시스템을 통해 어떤 설비에서 에너지가 얼마나 소비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전사적 에너지 절감 노

력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S-Oil은 기대했다.

이와 함께 4월 울산 온산공장 정기보수 과정에서 파이프라인의 길이를 줄이고 보강재를 붙이는 등 열손실

을 줄이기 위한 설비 개선 작업도 벌였다.

GS칼텍스도 전력경보가 <주의> 단계로 들어서면 공장 전체 소비전력의 10%를 자가발전기로 충당하겠다는

매뉴얼을 마련해 여름철 전력난에 대비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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